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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, 전국먹거리연대와 간담회 개최
 - 새 정부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 및 먹거리 현안 집중 논의

  대통령 직속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(위원장 김호, 이하 위원회)는 9월 

29일(월)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국먹거리연대 소속 단체들과 간담회를 

열고 새 정부 농정 과제와 먹거리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.

 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먹거리연대(상임대표 김상기) 소속 지역재단, 두레

생협연합회, 한살림연합,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,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

대, 희망먹거리네트워크,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,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

10여 개 단체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다.

 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가 민·관협치 기능을 강

화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

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. 또한 먹거리 현안으로 ▲국가·지자체 

푸드플랜의 재가동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 필요 ▲복지 돌봄 확대와 연계한 

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 ▲친환경 기후급식으로의 전환 ▲식량안보를 위한 

국산 밀 소비 확대 등을 건의했다. 

  한살림연합 권옥자 대표는 친환경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고 “친환

경농업 확대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 위원회가 적극 나서주

길 기대한다”고 하였다.



  지역재단 허헌중 이사장은 “그간 위원회 의결과제에 대한 부처 이행 내

용을 정성적 평가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하고 123개 국정과제 중 농식품부, 

해수부 외 타 부처 관련 농어업·농어촌·농식품 과제의 검토를 제안했다.

  두레생협연합회 황홍순 회장은 식량안보와 국산 밀 소비 확대의 필요성

을 강조하고 “공공급식에서 국산 밀 사용을 확대하면 자급률 제고뿐 아니

라 기후위기 대응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했다.

  김호 위원장은 “오늘 제안된 사항들은 앞으로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

가 다루어야 할 주요 과제”라며 “농어업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

화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제도적 성과가 

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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